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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ㅣ우승 향해 나아가는 LoL 한국 3팀

e스포츠 강국 한국이 ‘2019 리그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이하 ‘2019
롤드컵’)에서 자존심을 회복할까.

‘2019 롤드컵’에 참가한 한국의 SK텔
레콤T1, 그리핀, 담원게이밍이 모두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담원은 21일 독일
베를린 베르티 뮤직 홀에서 열린 그룹스
테이지 마지막 경기에서 대만의 AHQ e
스포츠클럽을 물리치고 8강 진출을 확
정했다. 이에 앞서 19일과 20일 그룹스
테이지를 마친 그리핀과 T1도 8강에 올
랐다. 한국의 세 팀 외에 G2 e스포츠와
프나틱, 스플라이스 등 유럽팀과 인빅터
스게이밍(IG), 펀플러스 피닉스 등 중국
팀이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이번에 3개 팀 모두 그룹스테
이지에서 단 1패만 기록하고 조 1위를
차지했다. 덕분에 8강에서 한국 팀간의
대결을 피했다. 한국 팀들은 26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 팔라시오 비스탈레그
레에서 열리는 8강 토너먼트에서 우승
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그리핀은
26일 디펜딩 챔피언인 인빅터스게이밍
과 경기를 치르고, 27일은 T1이 스플라
이스를 상대한다. 마지막 28일에는 담원
게이밍이 G2 e스포츠와 준결승 티켓을
놓고 겨룬다.

출전팀이 모두 8강에 진출하는 순조
로운 모습을 보여준 한국팀이 이번에 롤
드컵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
다. 한국은 롤드컵에서 5번 우승을 차지
한 자타 공인 강국이다. 특히 T1은 3번
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린 최강자다.

하지만 최근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
다. 2018년에는 중국의 인빅터스게이밍
이 한국의 6회 연속 우승을 저지하며 왕
좌에 앉았다. 한국팀은 안방에서 치러진
대회에서 8강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
하는 수모까지 맛봤다.

한국팀은 이번 ‘2019 롤드컵’에서 구
겨진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일단
분위기도 좋다. 8강에 두 팀이 올랐던 지
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참가 팀 모두 8강
에 진출했다. 또한 그룹스테이지에서 보
여준 막강한 화력은 우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했다. 무엇보다 ‘영원한
우승후보’인 T1이 이번 대회에서 물오
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 참가팀 경기
력이 상향평준화했다는 점에서 우승으로
가는길이쉽지는않을전망이다.특히한
국과 마찬가지로 참가한 3팀 모두 8강에
진출하고 홈그라운드 이점까지 있는 유
럽팀을경계해야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준결승은 11월 2∼3일 팔라시오
비스탈레그레에서 치러지고, 대망의 결
승은 11월 10일 프랑스 파리의 아코르
호텔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이다. 8강부
터 결승까지는 모두 5전3선승제 토너먼
트로 진행된다. dionys@donga.com

“롤드컵 왕좌탈환, 우리가해낸다”
T1·그리핀·담원 모두 조1위 8강행
26일그리핀,디펜딩챔피언꺠 IG만나
영원한우승후보T1자존심회복별러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크로스파
이어 e스포츠 대회 ‘CFS 2019’를 12월 7일
부터 14일까지 중국 태창과 상하이에서 진
행한다.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태창 VSP
N 스튜디오에서 조별 예선과 8강전을,
12월 13일과 14일 상하이 징안 스포츠 센
터에서 준결승과 결승을 치른다. 참가 팀
은 12개로 중국 3팀, 브라질 3팀, 북미 2팀,
유럽 2팀, 이집트 1팀, 터키 1팀이다. CFS
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크로스파이어 최
고 권위의 대회로, 매년 30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즐기고 있다. 김명근 기자

스마일게이트‘CFS2019’ 12월중국개최

시프트업은 21일부터 모바일게임 ‘데스티
니 차일드’(사진)의 직접 서비스를 시작하
고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11월 21일까
지 이관에 동의한 유저에게 5성급 차일드
소환권을 지급한다. 또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관 퀴즈를 푼
유저에게 크리스탈 1000개를 준다. 시프
트업은 ‘데스티니 차일드’ 서비스 3주년 온
오프라인 이벤트도 실시한다. 유저와의 소
통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를 11월 23일과
24일 서울 홍대 꿀템 카페에서 진행한다.

시프트업, ‘데스티니차일드’직접서비스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게임업계가 핼러윈을 앞두고, 관련 콘텐
츠 업데이트와 이벤트에 나섰다.

넥슨은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에 핼
러윈 테마를 적용한 시즌4를 업데이트했
다. 유령 신부와 꼬마 유령, 사탕바구니,
좀비 등을 활용한 신규 클래스와 코스튬
등이 등장한다. 엔씨소프트는 ‘아이온’에
서 핼러윈 기념 이벤트 ‘Dead or Alive’를

진행한다. 레이드에 참여해 ‘죽음의 안식
모션카드’ 등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펄
어비스는 ‘검은 사막’에서 게임 속 특별 몬
스터 ‘스푸크’를 잡으면 핼러윈 의상을 제
작하는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를 벌인다.

모바일게임도 있다. 게임빌은 ‘드래곤
블레이즈’와 ‘엘룬’, ‘빛의 계승자’ 3종의
게임에서 핼러윈 분위기의 테마를 적용하
고, 다양한 보상을 주는 이벤트도 준비했
다. 네시삼십삼분은 ‘복싱스타’에 핼러윈
테마 배경·코스튬을 적용하는 한편, 논플
레이어캐릭터(NPC)가 좀비 등의 모습으

로 등장해 재미를 준다.
펍지주식회사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서미션을통해얻은 ‘롤리팝’을이용해삐
에로 스킨 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벌인다. 넷마블은 ‘BTS월드’에 핼러윈 테마

이벤트 스테이지와 신규 카드 등을 추가하
는 업데이트를 최근 실시했다. 네오위즈는
‘킹덤 오브 히어로:택틱스 워’배경과 던전
등을 핼러윈 콘셉트로 꾸미고, 코스튬과 스
토리도공개한다. 김명근 기자

좀비·꼬마유령…핼러윈축제, 게임속으로

‘카스온라인’ 유령신부등업데이트
‘복싱스타’ ‘BTS월드’도핼러윈테마

게임빌 ‘해피 핼러윈’ 이벤트 네시삼십삼분 ‘복싱스타’ 핼러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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